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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early childhood. 

Specifically, we compared these relations for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The second through four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s,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es. First, parenting stress of 

non-working mothers was higher than that of working mothers and working 

mothers perceive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compared to nonworking 

mothers. Second, bo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stable 

over tim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reciprocal effects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Differences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ere found in the paths from parenting stress to social 

support. The implications of the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difference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i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nstruct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employment status, stability, reciprocal 

effects. 

Ⅰ. 서 론

부모가 되는 것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육성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부모로서의 행복을 느

끼게 하고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게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

한다(Crnic & Booth, 1991). 특히 영유아기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탄생과 함께 가족 간의 역할

과 경계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시기이므로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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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이 시기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신체, 정서, 사회, 

인지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을 경험하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특히 강조된다.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은 어머니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취업모는 대리양

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으로 인해 비취업모보다 낮은 양육스

트레스를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손수민, 2012;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자녀

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백영숙, 2007)도 나타나고 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전담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나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수민, 2012; 송미혜 등, 

2007; 신나리, 안재진, 2013; Forgays & Forgays, 1993).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들은 영유아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 혹은 변화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합의된 경향성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는데, 이 시기 양육스트레스가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연

구들(Crnic, Gaze, & Hoffman, 2005; Mulsow, Caldera, Pursely, Reifman, & Huston, 2002)이 있는 반

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증가(Crnic & Booth, 1991), 혹은 감소(Deater-Deckard & Scarr, 1996; 

Williford, Calkins, & Keane, 2007)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동안 안정적이라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동안 지속

적으로 유지되며(Crnic et al., 2005), 자녀가 생후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그 정도에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ulsow et al., 2002).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9개월부터 36개월의 자녀를 둔 미국 중산층 가구 부모 79쌍을 대상

으로 한 연구(Crnic & Booth, 1991)에서 자녀가 9~12개월일 때보다 30~36개월일 때 양육스트레스

가 더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Williford 등(2007)은 만2세에서 5세까지 백인 중산층 307가구

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만 1세부

터 5세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자

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ater-Deckard & Scarr, 1996). 이상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고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모두에게 일관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특성이나 양육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혹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이 시기 양육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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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요인

으로(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Belsky, 1984; Raikes & Thompson, 2005), 지역

사회나 관계망, 친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영향(Gottlieb, 1983), 도구적, 정

서적, 정보적, 실제적 도움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애정 및 존중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Cutrona & Suhr, 1992; Lazarus & Folkman, 1984; Sherbourne & Stewart, 1991). 취업여부는 어

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

들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기자, 김영

주, 송연숙, 2009; 송미혜 등, 2007; 황영주, 1997). 특히 취업모의 경우 관계망 내에서 자녀 돌봄

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이은해, 이미리, 1996).   

영유아기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 여부에 비해 이 시기 동안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유사한 

정도로 지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비록 Belsky와 Rovine(1984)이 

원가족으로부터 받는 부모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가 임신 중이나 출산 후 9개월 시점보다 출산 

후 3개월 시점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영유아기 전반에 걸쳐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이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영유아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역동적이며 

교류적인 관계가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이다. 따라

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취업여부와 같

이 어머니가 직면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에 

따라 이 시기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뿐 아니라, 취업여부에 따라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혹은 변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연구설계

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부적응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김숙령, 윤다희, 2014; 양하영, 박혜원, 2011; 윤현수, 오경자, 2010; Belsky, 

1984), 양육스트레스의 대처자원(Lazarus & Folkman, 1984)이 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능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유아기를 대상

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4~10개월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고(문영경, 2012),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Crnic & Greenberg, 1990), 특히 배우자 등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

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현수, 오경

자, 2010; Belsky, 1984;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이러한 경향은 종단연

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변호순과 최정균(2010)은 미국 저소득층 미혼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만 3세 시기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킴을 밝혔으며, Guralnick, Hammond, Neville 그리고 Connor(2008)는 48개월에서 78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2년 후에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더해,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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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 또한 나타나고 있다. 양육스트

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Belsky(1984)의 과정 모형(process model)과 Barrera(1988)의 

사회적 지지 저하 모델(social support deterioration model)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과정 모

형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배우자의 선택, 친구관계의 형성, 직업의 

선택, 배우자나 친구, 친척,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지지의 질

을 결정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지지 저하 모델에서는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실제 경험하거나 혹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만성적 스트레스의 경험은 구성원 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감소시키거나(Shinn, 

Lehmann, & Wong, 1984), 한정된 지지의 자원을 소진하게 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게 한다

는 것이다(Schulz & Tompkins, 1990). 실제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만성적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고(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이 낮아지

고,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신정이, 박현순,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기 동안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적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 어

머니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

호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

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이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

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때 더욱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인생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는 전환기에 있으며, 이 시기는 

역할의 유형이나 자원의 변화,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양육스

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양육스트레스의 완화와 사

회적 지지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어머니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 적절한 다각화된 양육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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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의 2~4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매해 참여한 1,580가구 중 취업여부가 확인되는 1,569가구를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자녀의 연령이 만 1세부터 3세가 되는 시기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가정의 삶에 여러 변화가 야기되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이다(Duvall & 

Miller, 1985).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살펴

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이 시기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출산으로 인하여 어

머니의 취업여부에 변화가 큰 1차년도는 제외하였다.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집

단과 2차년도에 참여하고 탈락한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2차년도를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성별, 자녀의 출

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어 선택적 탈락(selective attrition)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2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2차년도를 기준으로 한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N=1,569)

변인 내용

취업 비취업 전체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모 

연령

29세 이하 93 18.86 269 25.00 362 23.07

30~34세 279 56.59 534 49.63 813 51.82

35~39세 108 21.91 247 22.96 355 22.63

40세 이상 13 2.64 26 2.42 39 2.49

합계 혹은 M(SD) 493
32.27

(3.42)
1,076

32.02

(3.76)
1,569

32.09

(3.66)

모 

학력

고졸 이하 84 17.04 386 35.87 470 29.96

전문대졸 127 25.76 282 26.21 409 26.07

대졸 228 46.25 382 35.50 610 38.88

대학원 이상 54 10.95 26 2.42 80 5.10

아동 

월령
합계 혹은 M(SD) 493

14.12

(1.10)
1,076

13.99

(1.03)
1,569

14.03

(1.06)

아동 

성별

남 239 48.48 561 52.14 800 50.99

여 254 51.52 515 47.86 769 49.01

평균

소득
합계 혹은 M(SD) 493

524.71

(760.74)
1,076

367.28

(539.59)
1,569

416.86

(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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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가 493명으로 전체의 31.4%이었으며, 비취업모가 1,076명으로 전체의 68.6%이었다. 평

균연령은 취업모가 32.27세(SD = 3.42), 비취업모가 32.02세(SD = 3.76)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취

업모는 ‘대학교 졸업’이 228명(46.25%), 비취업모는 ‘고졸 이하’가 386명(35.87%)으로 가장 많았

다. 자녀의 평균 월령은 취업모는 14.12개월(SD = 1.10)이고, 비취업모는 13.99개월(SD = 1.03)이었

으며, 성비는 취업모는 남아가 239명(48.48%), 여아가 254명(51.52%), 비취업모는 남아가 561명

(52.14%), 여아가 515명(47.86%)이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수입은 취업모 가정은 524.71만원(SD

= 760.74)이었으며, 비취업모 가정은 367.28만원(SD = 539.59)이었다. 

2.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HD), Mann과 Thornbu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 

(MGS)을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2). 본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

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2차년도가 .85, 3차년도가 .86, 4차년도가 .8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서동

인, 신화용 그리고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도구적(3문항), 정서적(2문항), 사

교적(4문항), 정보적(3문항)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여 육아정책연구소

(2012)에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도구적 지지는 ‘큰 

일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 준다.’, 정서적 지지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

다.’, 사교적 지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여가나 휴가 때 같

이 놀러 간다.’, 정보적 지지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

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2

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도구적 지지는 .82, .82, .81, 정서적 지지는 .72, 

.71, .72, 사교적 지지는 .84, .83, .83, 정보적 지지는 .87, .88, .85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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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취업여부에 

따른 각 연도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연

도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 

모형을 살펴본 후 추가적으로, 두 변인 간의 종단적인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에 포함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T1과 T2 시점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1: t = 3.52, p < .001, T2: t = 2.91, p < .01), 두 시점 모두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T1(t = 

-2.05, p < .05)과 T3(t = -2.00, p < .05)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T1과 T3시

점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각 시점 내 그리고 시점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동일 시점 내에서 뿐만 

<표 2>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 및 차이 검정

변수
전체(N=1,569) 취업모(n=493) 비취업모(n=1,076)

t
M(SD) 왜도 첨도 M(SD) 왜도 첨도 M(SD) 왜도 첨도

양육스트레스

 T1 2.74(.64) .10 .08 2.66(.62) .16 .10 2.78(.65) .07 .09 3.52***

 T2 2.81(.64) .11 .36 2.74(.62) .25 .38 2.84(.65) .04 .38 2.91**

 T3 2.84(.65) -.00 .03 2.80(.65) .11 -.12 2.86(.65) -.06 .12 1.70

사회적 지지

 T1 3.87(.64) -.37 .48 3.92(.63) -.19 -.12 3.84(.64) -.45 .69 -2.05*

 T2 3.86(.63) -.34 .46 3.90(.64) -.33 .20 3.84(.62) -.35 .58 -1.84

 T3 3.82(.64) -.42 .59 3.86(.63) -.34 .45 3.79(.64) -.46 .63 -2.00*

*p < .05, **p < .01, ***p < .001.

주.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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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 시점 간에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각각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T1과 T2(양육스트레스: r = .65, p < .001, 사

회적 지지: r = .63, p < .001), T2와 T3(양육스트레스: r = .68, p < .001, 사회적 지지: r = .64, p < .001), 

T1과 T3(양육스트레스: r = .64, p < .001, 사회적 지지: r = .60, p < .001)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비취업모의 경우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T1과 T2(양육스트레스: r = .63, p

< .001, 사회적 지지: r = .59, p < .001), T2와 T3(양육스트레스: r = .67, p < .001, 사회적 지지: r =

.64, p < .001), T1과 T3(양육스트레스: r = .59, p < .001, 사회적 지지: r = .59, p < .001)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도 높았다. 둘째, 같은 시점 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은 T1(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30, p < .001)과 T2(취업모: r = -.27, p <

.001, 비취업모: r = -.26, p < .001),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30, p < .001) 모두에

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시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시점 간 상관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보다 선행 시점에 있는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T1과 T2(취업모: r = -.29, p < .001, 비취업모: r = -.22, p < .001), T2와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19, p < .001), T1과 T3(취업모: r = -.26, p < .001, 비취업모: r = -.21, 

p < .001)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보다 

선행 시점에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도 T1과 T2(취업모: r = -.20, p <

.001, 비취업모: r = -.23, p < .001), T2와 T3(취업모: r = -.24, p < .001, 비취업모:r = -.25, p < .001), 

T1과 T3(취업모: r = -.14, p < .01, 비취업모: r = -.24, p < .001)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1년 후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는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1년 후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표 3>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1. 양육스트레스 T1 - .65*** .64*** -.26*** -.29*** -.26***

2. 양육스트레스 T2 .63*** - .68*** -.20*** -.27*** -.26***

3. 양육스트레스 T3 .59*** .67*** - -.14** -.24*** -.26***

4. 사회적 지지 T1 -.30*** -.23*** -.24*** - .63*** .60***

5. 사회적 지지 T2 -.22*** -.26*** -.25*** .59*** - .64***

6. 사회적 지지 T3 -.21*** -.19*** -.30*** .59*** .64*** -

**p < .01, ***p < .001.

주1.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주2. 대각선 위는 취업모(n = 493)의 상관계수, 대각선 아래는 비취업모(n = 1,076)의 상관계수가 제시됨. 

주3.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지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의 제약 

상 사회적 지지의 총합을 사용하였음. 사회적 지지의 네 하위요인 간 상관은 취업모의 경우 .40~.75, 비취업

모의 경우 .39~.77이었으며 모두 α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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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의 안정성과 두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을 동시에 추정하여, 변인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

인 [t-1]시점 값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차공

분산동일성을 누적적으로 검정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

정한 변인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여 검정한다. 구조동일성은 각 잠재변수 간의 회귀계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동일한가를 의미하며, 두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여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

분산동일성은 각 시점의 잠재변수 간 상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생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을 제약하여 검정한다(김주환 등, 2009).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이 7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잠재변인이 단일 측정변인으

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형 1은 비제약모형, 모형2는 측정

동일성, 모형3과 4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구조동일성, 모형5와 6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구조

동일성, 모형7은 오차공분산동일성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그림 1〕). 

〔그림 1〕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제약

주. b1, b2, b3 = 사회적 지지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에 동일성제약; A = 양육스트레스

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B = 사회적 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C =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

트레스에 미치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D =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제약; E =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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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고,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간명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파악하였다. 먼저 각 모형의 적합도는 χ2통

계량과 NIF(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값이 유의하지 않고 χ2/df 값이 3보다 작으며, NFI, TLI, CFI가 .90 이상인 경우 양호한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Kline, 2015). 또한 RMSEA는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고, .08 이하면 양

호하고, .10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다음으로 모델비교는, 각 모형이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χ2통계량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 즉 모형에 동일화 

제약을 가했을 때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χ2값의 증가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χ2통계량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큰 경우 유의

미한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으므로(Kline, 2015), 표본 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모형

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NFI, TLI, CFI, RMSEA를 모형 적합도와 모형 비교 시 

함께 고려하였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모형1에서 모형7을 누적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측정동일성을 

살펴보면, 모형2와 모형1 간 적합도 차이는 5.503(△df = 6, 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며, 다른 적합도 지수도 비슷하게 유지되어(△NFI = -.001, △TLI = .006, △CFI = .000, △

RMSEA = -.003),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모형3은 모형2(△ 

χ2 = 2.646, △df = 1, p > .05, △NFI = .000, △TLI = .001, △CFI = .000, △RMSEA = .000)와 모형4는 

모형3(△χ2 = 5.076, △df = 1, p > .05, △NFI = .000, △TLI = .001, △CFI = -.001, △RMSEA = -.001)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

일하게 유지되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과 관련하여, 모형5는 

모형4(△χ2 = 2.241, △df = 1, p > .05, △NFI = .000, △TLI = .000, △CFI = .000, △RMSEA = .000)와 

모형6은 모형5(△χ2 = .550, △df = 1, p > .05, △NFI = .000, △TLI = .001, △CFI = .000, △RMSEA =

-.001)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 또한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검정                                                 (N=1,569)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χ2(△df)

비제약모형 모형1 946.132*** 74 .945 .917 .949 .086

측정동일성 모형2 951.635*** 80 .944 .923 .949 .083 5.503(6)

구조동일성 모형3 954.281*** 81 .944 .924 .949 .083 2.646(1)

모형4 959.357*** 82 .944 .925 .948 .082 5.076(1)

모형5 961.598*** 83 .944 .925 .948 .082 2.241(1)

모형6 962.148*** 84 .944 .926 .948 .081  .550(1)

오차공분산동일성 모형7 963.203*** 85 .944 .927 .948 .081 1.055(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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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모형7)의 모수추정치               (N=1,569)

계수 b β SE C.R.

자기

회귀
양육스트레스 T1 → T2 .64 .63 .01 45.840***

양육스트레스 T2 → T3 .64 .65 .01 45.840***

사회적 지지 T1 → T2 .66 .66 .02 42.303***

사회적 지지 T2 → T3 .66 .66 .02 42.303***

교차

지연
양육스트레스 T1 → 사회적 지지 T2 -.05 -.05 .01 -3.599***

양육스트레스 T2 → 사회적 지지 T3 -.05 -.05 .01 -3.599***

사회적 지지 T1 → 양육스트레스 T2 -.07 -.06 .02 -4.401***

사회적 지지 T2 → 양육스트레스 T3 -.07 -.07 .02 -4.401***

오차

공분산

d1 ↔ d2 -.03 -.16 .00 -8.181***

d3 ↔ d4 -.03 -.17 .00 -8.181***

***p < .001.

주.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살펴보면, 모형7은 

모형6(△χ2 = 1.055, △df = 1, p > .05, △NFI = .000, △TLI = .001, △CFI = .000, △RMSEA = .000)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지의 오차들 간의 공분산이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잠재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측정동일성,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두 변인 간의 

상호적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가정된 모형7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7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표 5>),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T1에

서 T2(β= .63, p < .001)와 T2에서 T3(β= .65,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는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도 T1에서 

T2(β= .66, p < .001)와 T2에서 T3(β= .66, p < .001) 사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안정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차지연계수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T1에서 T2(β= -.05, p < .001)와 T2에서 T3(β= -.05,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1년 후 사회적 지지는 낮았다.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교

차지연계수 역시 T1에서 T2(β= -.06, p < .001)와 T2에서 T3(β= -.07, p < .001) 모두 유의하여, 이

전 시점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  

3. 취업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다중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은 각 집단에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도출된 최종모형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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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적용되는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오차공분산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 순으로 

내재화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1에서 모형 7로 동일성 제약이 누적되는 형태이며, 그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형1: 집단 간 어떠한 동일성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모형2: 사회적 지지의 측정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모형3: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모형4: 사회적 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모형5: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모형6: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의 교차지연계수에 동일성 제약 추가

  모형7: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 추가

그 결과(<표 6>), 두 집단 간 모형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비제약모형

의 경우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

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형5까지 이전 모형과의 χ2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며, 적합도 지수도 거의 변하지 않아 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모형5와 모형6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χ2 = 6.416, △df = 1, p < .05, △NFI = .000,  △TLI = .000, △CFI = 

.000, △RMSEA = .000) 모형5가 최종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자

기회귀계수와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스트레스로의 경로는 취업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형5의 결과는 <표 7>과〔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회귀계수의 경우 취업모의 양육스

트레스(T1 → T2: β= .64, p < .001, T2 → T3: β= .63, p < .001)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T1 → 

T2: β= .63, p < .001, T2 → T3: β= .66, p < .001),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T1 → T2: β= .65, p < 

.001, T2 → T3: β= .65, p < .001)와 비취업모의 사회적 지지(T1 → T2: β= .66, p < .001, T2 →   

    

<표 6>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회귀교차모형의 동일성 검정                                          (N=1,569)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χ2(△df)

비제약모형 모형1 1048.120*** 170 .939 .926 .948 .057

모형2 1050.091*** 173 .938 .928 .948 .057 1.972(3)측정동일성

모형3 1051.219*** 174 .938 .928 .948 .057 1.128(1)구조동일성

모형4 1051.524*** 175 .938 .929 .948 .057 .305(1)

모형5 1051.527*** 176 .938 .929 .948 .056 .003(1)

모형6 1057.943*** 177 .938 .929 .948 .056 6.416(1)*

모형7 1064.688*** 178 .938 .929 .947 .056 6.745(1)**오차공분산동일성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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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종모형(모형5)의 집단 별 모수추정치                                             (N=1,569)

계수
취업 (n = 493) 비취업 (n = 1,076)

b(SE) β b(SE) β

자기

회귀
양육스트레스 T1 → T2 .64(.01) .64*** .64(.01) .63***

양육스트레스 T2 → T3 .64(.01) .63*** .64(.01) .66***

사회적 지지 T1 → T2 .66(.02) .65*** .65(.02) .66***

사회적 지지 T2 → T3 .66(.02) .65*** .65(.02) .67***

교차

지연
양육스트레스 T1 → 사회적 지지 T2 -.10(.02) -.11*** -.03(.02) -.03

양육스트레스 T2 → 사회적 지지 T3 -.10(.02) -.11*** -.03(.02) -.03

사회적 지지 T1 → 양육스트레스 T2 -.07(.02) -.07*** -.07(.02) -.06***

사회적 지지 T2 → 양육스트레스 T3 -.07(.02) -.07*** -.07(.02) -.06***

오차

공분산

d1 ↔ d2 -.02(01) -.09*** -.04(.01) -.19***

d3 ↔ d4 -.02(01) -.09*** -.04(.01) -.20***

***p < .001.

<취업모>

<비취업모>

〔그림 2〕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p < .001.

주1. T1: 2009년(2차), T2: 2010년(3차), T3: 2011년(4차).

주2.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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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β .67,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지연계수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서 양

육스트레스의 경로는 취업모(T1 → T2: β= -.07, p < .001, T2 → T3: β= -.07, p < .001)와 비취업모

(T1 → T2: β= -.06, p < .001, T2 → T3: β= -.06, p < .001) 모두에게 유의했으나, 양육스트레스에

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T1에서 T2(β= -.11, p < .001)와 T2에서 T3(β= -.11, p < .001) 모두에

서 취업모에게만 유의하였다. 즉,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후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지만, 양육스트레스는 이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과 상호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 

차이의 유의미함은 시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

와 2세일 때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만3세일 때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의 결과는 취업모는 취업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한다는 심리적 보상을 받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

능감이 고양되므로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보이지만(손수민, 2012), 비취업모의 경우 반복

적이며 일상적인 가사 노동이 자아실현의 욕구와 상충되어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고 

제안한 선행연구(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와 흐름을 같이 한다. 만3세 시기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만3세부터 보육시설이나 육아지원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들이 증가하며, 이

로 인해 어머니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 포함된 비취업모 가정의 경우 만2세에는 35.38%, 만3세에는 75.43%의 자녀가 부모 이

외의 대리양육자의 도움 또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포함)의 서비스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

내고 있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정미, 문

승미, 김유정, 안선희, 201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와 만3세 시점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지만, 만2세 시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시점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그 평

균은 지속적으로 취업모가 높았다.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가구의 평균소득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취업모 

가구(524.71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67.28만원)보다 평균소득이 높았는데, 이로 인해 접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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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할 수 있는 사회 자본들이 증가하여(이윤주, 진미정, 2013)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

을 수 있다. 

둘째, 전체 연구 대상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각각의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

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 취업모와 비취

업모 모두 영유아기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

고 있었다. 즉,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이후 시점의 양

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안정성과 관련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보고

한 선행연구들(Crnic et al., 2005; Thomason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증가(Crnic &  Booth, 1991) 혹은 감소(Williford et al., 2007)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각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설계

나 연구참여자의 자녀의 연령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Crinic과 Booth(1991)의 연

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적용해 발달적 차이만을 보고하였으며, Williford 등(2007)은 만 2세에서 

5세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새롭게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심신의 부담을 경험하며,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송미혜 등, 2007;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

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필요하며, 그 안정성을 볼 때 부모가 된 초기 단계부터 관리

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부모들에게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적절한 양

육신념과 양육기술에 대한 지식 등을 전달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고 부모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의 기본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은 

출산 후 3년 동안 관계망의 구성원에서 탈락과 진입을 통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망의 구

조적 측면에서 그 전체적인 크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한 Larner(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3세 시기까지 여러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

회적 지지의 안정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안정성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영유아 시기 동안 안정적이라 함은 사회적 지지가 일시적

으로 발생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

이 어릴 때부터 사회적 지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출산 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Belsky & Rovine, 1984; Bost, Cox,  Burchinal, & 

Payne, 2002)을 고려해 볼 때, 출산 전부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출산 전부터 양육과 부모됨에 대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부모 모임이 구성된다

면 비슷한 시기에 양육을 경험하며 상호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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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출산 후 지속적으로 정보적인 지지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며 사교적인 지지를 확

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두 취업여부에 따라 그 안정성에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인 양육시간이나 경제적 수준보다는 개별 양육자의 심

리적인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

레스(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송미혜 등, 2007; 윤지원 등, 2009) 및 사회적 지지(박

정희, 장영애, 2004; 황영주, 1997)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취업여부에 따른 각 변인의 안정성을 밝힘으로써,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상황적 특성은 다를지라도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전체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변인은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호적 영향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

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유의하였으나, 양육스

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1년 후 양육스

트레스를 덜 지각하였으며 이는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Armstrong et al., 2005; Belsky, 1984; Raikes & 

Thompson, 2005), 그리고 종단적(변호순, 최정균, 2010; Guralnick et al., 2008;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어머니는 1년 후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였고, 취업여부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취업모만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후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다. 그간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졌으며,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장애아의 어머

니 등 취약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애선, 2013; 이숙자, 2005)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에 제한이 있던 양육스트레스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로 

가는 종단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양육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종단적 영향이 비취업모가 아닌 취업모에게서만 일어났다는 점인데, 이는 취업모와 비

취업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

가 보유하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이윤주, 진미정, 2013), 사회관

계망 내에서의 친밀감의 정도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지지를 덜 지각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

계망의 구성원, 관계의 질, 만족도, 충성도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이 상호 도움을 주

고받는 정도나 빈도, 지지의 형태 등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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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안정성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이 시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어머

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상호적 영향의 경우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비

취업모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이후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일방향적인 영향만이 유의하

였다. 기존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적 연구설계들을 사용하여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확대와 양육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한 적절

한 개입을 결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는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녀발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

적인 관계에 의한 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나 보육

지원비,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지지를 확대한다면 양육스트

레스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입

은 각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

지가 이 시기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 초기부터 두 변인 모두에 대한 개입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직장과 관련된 변인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직장 내 분위기의 융

통성은 취업모의 역할갈등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정미라, 차기주, 주

연진, 김민정, 2015),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적 지원은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정유진, 정귀연, 2014). 따라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

는 직장 내 문화조성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 비취업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지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초기부터 이루어질 경우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주말을 이용한 부부교육 등을 지원하고, 폭넓은 사

회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품앗이 양육모임(이윤주, 진미정, 2013) 등 공

동육아를 지원한다면 사회적 지지로써 효과적일 것이다.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에

게 부모교육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사회적 지지로 기능하는데, 부모교육에는 양육스트

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기질과 정서는 양육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손수민, 2012)이므로 아동발달과 기질, 긍정적 정서 형성을 위한 

양육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근거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까

운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제공받게 되는 비공식적 지지(Amstrong et al., 

2005) 외에도 사회복지제도나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공식적 지지(Stevenson,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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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son, &, Baugh, 2007)를 포함한다. 양육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제도적인 지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적 

관계망에 의해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 이외에도 국가나 기관을 통해 제공 받는 공식적 지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사

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유대는 다측면

적인 성격(Wellman, 198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와 함께 스트레스나 손실 

또한 겪을 수 있으며(Belle, 1982; Brassard, 1982)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기능 뿐 아니라 부정적 기능을 다

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반

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급증하였으

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 상 2차년도에서 4차년도 

사이 포함된 가정의 후속 자녀 증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녀수의 증가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후속출산으로 인

한 자녀수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어

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안정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효

과가 아니라 영유아기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의 상호적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취업여부에 따라 두 변인 

간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종단적 검증을 통해 기존의 횡단모형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변인 간 시간적 선

행성을 고려하고, 변인의 이전 상태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횡단 모형에 비해 방법론적

으로 엄밀하게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스트

레스의 감소와 사회적 지지의 확대를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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